
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반대 성명서 채택

제안이유

 가 환경부에서 오는 년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

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입장을 의회 의

결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

년간 유예되었다가 오는 년부터 전문적으로 시행될 예정임

나 한강수계 수질개선 관리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이를 구실로 평창

군에 개발제한을 가해온 것 또한 사실임

다 하지만 실질적인 오염원 제공자는 수도권 인접지역임에도 수질

보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함

라 이에 정부는 한강상류 주민과 서울 및 수도권 주민이 함께 수긍

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입안해야 함

마 평창군의회는 만 군민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질

오염총량제의 전면 실시를 반대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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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          명          서

 

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  

관리하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 

시행토록 하는 내용의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

법률 이」  지난 년 월에 공포된 지 년의 세월이 흘렀다2010 5 9 . 

   당초 이 법률은 한강수계 상류인 강원도와 충북 일부 지역 주민들의 

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 시행이 년간 유예 되었으며 오는 년부터10 2021  

전면적으로 시행될 상황에 이르렀다.

한강수계는 천 백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로서 무엇보다도 청정한   2 3

수질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평창군민도 공감하는 사항이다.

하지만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도권 주민의 맑고  

깨끗한 상수원 확보라는 대 전제를 구실로 우리군을 비롯한 한강 상류 

지역에 유 무형의 보이지 않는 개발제한을 가해온 것 또한 엄연한  ·

사실이다.

한강수계인 경기도 팔당댐 유역의 위락시설 펜션 모텔 공장 등의   , , , 

허가 건수를 비교해도 정작 한강수계의 실질적인 오염원 제공자는 한강 

상류 지역이 아닌 수도권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에 위치했다는 

이유로 수질보전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

없는 일이다.



정부는 그동안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 청정 수자원을   

보전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과 

천 백만 수도권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2 3

입안해 주기를 우리 군민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.  

  나아가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군민의 

행복추구권 또한 수도권 주민과 비교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는 

직시해야 할 것이다.

평창군의회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환경 인프라 예산이 투입되어   

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병행되고 개발을 통한 만 평창군민의, 5  

행복추구권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수질오염

총량제의 전면 실시를 반대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.

년 월 일2019 5 17

평창군의회 의원 일동




